
경제민주화 바람에 불똥 튈까…
갑을관계 윤리규범 강화교육 줄이어 … 내부단속·자체감시 강화

대기업들이 <갑의 횡포>와 관련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힘쓰고 있다.

LG 계열사는 2013년 초 업무 관련자로부터 경조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윤리규범을 변경해 5만원 이하라도

금품 수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5월6일 파주공장에서 협력기업과의 상생·소통 등을 주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스코는 5월22일 인천 송도에 있는 그룹연수원에서 정준양 회장이 주재하는 전체 임원 워크숍에

서 반성의 뜻을 담아 윤리실천 다짐대회를 열 예정이다.

삼성 계열사는 2011년 4월 <준법 경영>을 선언하고 금품수수 금지, 공정경쟁, 법규 준수를 원칙으로 내세웠

으며, 임직원에게 준법교육을 하고 자체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 ·부정행위, 법규 위반사항 등을 반영해 지수를 산정하고 임원평가 때 활용할 방침이다.

대기업 임원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입법과 갑을관계가 단연 화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입법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와

여러모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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